
제 9 1호 새시대 인재 2 . 개성이 뚜렷하다

새시대 인재들은 옷차림에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, 자기 입고 싶은

대로 입습니다. 느슨한 바지에 운동화에 스웨터나 티셔츠 차림도 아무렇지 않은

듯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입니다. 벤쳐인들의 모임에 가보면 힙합 바지와 정장 바

지가 함께 모였다 흩어졌다 합니다. 머리도 염색했거나, 묶고 다니거나, 박박 밀

고 다녀도 아무도 그런 겉모습에 개의치 않는 곳이 정보 시대에 앞서 가는 사람들

의 모습입니다.

가끔 미국 CNN 방송에서 기자 회견하는 빌게이츠의 모습도 헐렁한 스웨터에 카키

색 캐주얼 바지 차림입니다. 겉모습만으로는 컴퓨터 제국의 황제, 세계의 최고 부

자라는 단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.

미국에서는 지난 20년 사이에 정장복 판매가 반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

. 새시대에는 겉차림이야 어떻든 그 사람의 아이디어, 창의력, 의욕, 사람들과의

친화력, 믿음성 등을 중요시합니다.

새시대에 "모방은 자살"입니다. 새시대 미술, 초현대 미술, 혹은 큐비즘의 창시자

인 피카소의 말입니다. 재미있는 사실은 피카소도 청년 시절에는 르노아르의 작품

을 베끼면서 미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현대 감각을 재빨리 깨닫고 개

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.

새시대는 특성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. 새시대는 남이 안 해 본 것, 남이 생

각해 본 적이 없는 것, 남이 꿈도 안 꾸는 것을 해야 앞서갈 수 있고 인정을 받습

니다. 튀어야 산다는 전략은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. 학생들이 멋

부리고 자기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미숙한 연습 과정입니

다.

새시대에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. 똑같은 물건, 판에 박힌 획일적인 물

건 아무리 값싸게 팔아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. 싼 맛에 사와 봤자 좁은 집에

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결국은 쓰레기 통으로 갑니다. 새시대에는 소비자의 취

향도 다양해진 만큼 물건들도 다양합니다. 이런 새시대 구조에 맞게 신세대들이

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.

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그저 책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나름

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숙제

를 채점하실 때에 독특한 방법을 이용했거나 결론을 유도한 학생의 답을 후하게

대해 주시는 것도 개성 있는 학생을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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